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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및 이들의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J소재 3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내
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은 학업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이지만 경쟁효과인 억제효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
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관련 요인을 고
려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학업탄력성,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Abstract :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the pathway of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for nursing students. 
For this purpose, 460 nursing students from three colleges in J province were sampled for conveni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x indexed of causal model among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were identified suitably. 
Second,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has direct 
effect on academic resilience,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showe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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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cissism and academic resilience, but they were competitive effects. Self-efficac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cademic resili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 effective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the academic resilience 
and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was suggested.

Keywords :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환경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새롭게 
발생하는 각종 질환 및 신기술 등의 증가로 인하
여 간호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직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간호교육과정 중에 습득해야 할 간호
대학생은 타 학문전공자에 비해 학업에 대한 과
도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1]. 간호대
학생은 신입생부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
는 엄격한 교육과정, 잦은 시험과 과제 등의 방
대한 학습량, 교내실습 및 임상현장실습 참여와 
간호사 면허시험 등의 부담감으로 인해 높은 학
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 이러한 스트레스
의 지속적 노출은 반항, 좌절, 과음 등의 행동장
애와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무능감 및 실패
에 대처하는 노력과 능력의 저하, 학업과정 중도
포기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2]. 
한편, 2000년 후반부터 진행된 대학생의 학업에 
관한 긍정적인 성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이라는 개념이 제
시되었다. 이는 학업현장에서 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며,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
와 흥미를 갖고, 높은 학업성취와 학교 내 규범
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성공과 그 
이후 직업영역에서의 성취와도 연관성을 가지는 
복합적인 자질과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3]. 선
행연구에 의하면 학업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며 학업성취도 및 
대인관계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났다[4]. 또
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서[5],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도 학업탄
력성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기에, 학업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집중하고 있다[6]. 그
러나 최근 높은 취업률로 인해 간호학과에는 대

졸자를 비롯한 상이한 배경을 가진 성인들의 입
학률이 증가되고 있어 다양한 연령대과 여러 학
문 전공자들로 구성원의 다양성이 넓어진 추세이
지만 이들의 학과 적응을 향상시키고 학업탄력성
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전공만족도 및 향후 직장생활에도 영향요인인 학
업탄력성에 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학업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된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대학진학으로 인해 급격한 환경의 변
화를 경험한다. 중・고교시절과는 다른 교육적 
시스템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필요
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안정적
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과정이 요구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를 대학 입
시에만 몰두한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기능하는 능력을 습득하
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연구[7]에
서는 이러한 원인을 어릴 적 형성된 성격적 특성
인 자기애적 성향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
기애적 성향은 외현적자기애와 내현적자기애로 
구분된다. 외현적자기애는 거대한 자기 표상, 과
장된 자기존중 및 자기과시의 경향으로 요약된다. 
내현적자기애 성향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인 부
모의 애정 없는 양육태도로 인해 형성된다[8]. 이
런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
며, 가끔씩 부모가 인정해주는 부분을 크게 지각
하는데, 이러한 과정의 지속적 반복은 자신에 대
해 지나치게 이상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여. 병리적
인 자기애가 유발될 수 있다[8]. 내현적자기애 성
향이 높을수록 자신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특성을 보인다[9]. 내
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의미 있는 타인
들이 자신에게 부과한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키려



Vol. 35, No. 4 (2018)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과의 인과적 관계   3

- 1158 -

는 강한 인정욕구와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
기에,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역기능적으
로 작용하며[10], 게임중독을 보이는 공격성과 관
련 있어[43], 사회적 행동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성적이나 시험불안과 같은 학업적 측면에서의 문
제가 발생하였고, 진로결정 및 취업과 관련된 불
안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다[11]. 이에 국내의 자기
애 성향에 관한 연구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대상
자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변인들과의 상
관성, 매개 또는 조절인자로서 역할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11,12], 간호학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내현적 성향과 학업과 관련된 보고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
의 자기애적 성향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 변
인이 학업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직
관되나, 직접 확인해 보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간호학전공자들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기여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능력이다. 이는 대인관계능
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임상실
습에도 만족도를 높여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3]. 또한 졸업 후에는 간
호사로서 대상자들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해
주므로 양질의 간호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간호업무의 적응도를 높여 이직을 예방하
고, 성공적인 직장인으로서 행복감에도 기여하기
에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14]. 그러나 일부연구에서는 간호대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 중 개방성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나 과도한 학습량과 상대
평가에 따른 성적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자
아분화[16], 자존감과 공감능력[17], 자기효능감
[18] 등이다. 즉, 자아분화가 높고, 자존감이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18]. 이러한 영향요인 중에 자기효능감은 대
인불안 증세를 감소시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18].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 자신의 신
념에 대한 확신정도를 말하며, 문제해결의 기술 
또는 사회적 기술 등과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대
처 자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19]. 어떠한 어

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서[19], 여러 선행연구들은 자아
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
하여 대학생활의 삶의 질이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20].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
소할 수 있기에, 교육과정 중에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간호대학
생의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는 대학생활만족
[20], 학업성취[21],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
도[22], 진로결정 및 진로선택[23]과 상관 및 인
과적 관계에 대해 규명되었으나, 자기효능감이 내
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등의 변인들과의 구
조적인 관계에서의 역할과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본 연구가 없기에 본 연구를 시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학업탄력성,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와 경로를 확인하여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이 학업탄력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적 구
조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
들의 학업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
고자 하며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안착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
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
을 설정하였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
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이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
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
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1.3. 연구가설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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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 1.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내현
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가
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
기에 적합할 것이다.
  연구가설 2. 간호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대인
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은 학업탄력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내
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
다.
  연구가설 4.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내현
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5.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대인
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
감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한국교육개발원[44]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간호학과 재학생수는 45,274명으로서 이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며, 근접모집단은 J도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 3곳의 1～4학년까지의 학생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470명을 임의표출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서 절대적으로 적합한 표본크기는 존재하지 않지
만,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 ML)의 
경우 200개∼400개 정도가 표본의 크기로 바람
직하며, 200여개 표본크기를 임계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이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나거나 
모델이 복잡할수록 표본의 크기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24], 이 연구에서는 무응답이나 불성
실 응답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4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설계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학교별로 연구조력자 1～2인의 도움으로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
작성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연구참여 시 연구 대상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  
 

명하였다. 설문지의 작성 도중 또는 완성 후에라
도 연구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참여자들
의 의사를 즉각 반영하고,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
력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으로, 작
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이었고, 작성 즉
시 회수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수
집을 위해 총 4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자료화하기에는 부적절한 10부를 제외한 460
명(97.8%)의 설문지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Kim[3]이 개발한 
학업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
문항, 6개요인, 즉 학습조절(5문항), 친구지지(5문
항), 자기통제(6문항), 긍정적 태도(5문항), 과제
책임감(4문항), 부모지지(4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학업탄력성 척도의 Cronbach’s α는 .72 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8 이었
다.

  2.3.2. 내현적자기애
  내현적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9]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을 참고하여 Gang과 Chung[25]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내현적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 5개 하위영역
이며,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9문항), 착취/자기중
심성(9문항),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
문항), 소심/자신감부족(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목표불안정, 착취, 인정욕구, 불안
정과민, 과민, 소심 등 총 6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음
을 의미한다. Gang과 Chung[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1 이었다.



Vol. 35, No. 4 (2018)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과의 인과적 관계   5

- 1160 -

Variable N Cronbach’s Alpha

Academic 

Resilience

Learning regulation 5 .876

.928

Peer supporting 5 .871
Self control 6 .828
Positive attitude 5 .871
Task responsibility 4 .852
Parents supporting 4 .817

Covert 

Narcissism

Goal instability 7 .921

.921

Exploitation 8 .847
Desire for recognition 7 .812
Unstable irritability 5 .834
Hypersensitive 6 .862
Timid 3 .755

Interpersonal 

Competence

First relationship 5 .817

.921
Claim of rights 6 .874
Reveal oneself 7 .733
Emotional supporting 7 .895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6 .851

Self-Efficacy
Confidence 4 .852

.815Self regulation 3 .860
Prefer task difficulty 12 .925

Table 1. Reliability of scales                                                                  (N=460) 

  2.3.3. 대인관계능력
  연구대상자들의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등[26]이 개발한 대인관계검사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Kim과 Kim[27]이 번안한 것을 Park 등[45]이 사
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으
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이 도구의 하위 요인은 대인관계의 
5가지 영역 즉 처음관계맺기(8문항), 권리주장(8
문항), 자기노출(8문항), 정서적지지(8문항), 대인
갈등다루기(8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 7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으며, 대인관계능력을 
계산하였다. Park 등[45]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921 이었다. 

  2.3.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8]이 개발하고 
Kim[2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 3개의 하위영역으
로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효능감(12문항), 과제
난이도선호(5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측정하여,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Kim[29]
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15로 [Table 1]과 같다.  

2.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 및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의 유의수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를 정교화하기 위해 이상치를 제거하였
다. 이상치 제거는 평균에서 표준편차와의 거리를 
절대값 3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구조방
정식의 추정방법과 입력 자료 등을 결정하기 위
해서 자료의 정규성 분석이 필요하다. 각각의 관
찰변인의 왜도 절대값 3, 첨도 절대값 10을 넘을 
경우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변량 첨도 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면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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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
나는 경우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
게 되면 표준오차와 2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
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
여 모수를 추정하였고, 간접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SPSS를 위한 매크로 프로세스에 의한 간접효과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내현적자기애와 관련 
변인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2, 적합지수
(GFI), 간명적합지수(PGFI), 개량오차평균의 제곱
근(RMSEA), 표준적합지수(NFI), 증분적합지수
(IFI), 비교적합지수(CFI), 터커-루이스지수(TLI), 
간명적합지수(PRATIO), 간명표준적합지수
(PNFI), 간명비교적합지수(PCFI) 등을 활용하였
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한 조치사항은 다
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자는 동의
를 전제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학
교의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에게 연
구의 목적과 설문과정, 예견되는 이익과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 등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기밀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
리를 존중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될 것과 익명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식별할 수 
없도록 하며, 모든 연구관련 자료는 연구가 종료
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할 것임을 
알렸다. 셋째, 설문작성 도중에라도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이후 다른 어떠한 불이
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3. 연구결과

3.1.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및 정규성 분석 
  간호대학생이 인식한 학업탄력성에 대한 인식
은 2.16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조절
(2.39점), 친구지지(2.11점), 자기통제(1.93점), 긍
정적태도(2.31점), 과제책임감(2.04점), 부모지지
(2.23점)으로 학습조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내현적자기애는 3.28점으로 목표불안정(3.31
점), 착취(3.85점), 인정욕구(2.62점), 불안정과민
(2.89점), 과민(3.52점), 소심(3.39점)으로 나타났

다. 특히 착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
관계능력에 대한 인식은 2.19점으로 처음관계맺
기(2.20점), 권리주장(2.37점), 자기노출(2.40점), 
정서적지지(1.94점), 대인갈등다루기(2.0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자기노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은 2.55점으로 자신감
(2.86점), 과제난이도선호(3.12점), 자기조절효능
감(2.31점)이며, 과제난이도선호가 가장 높았다
[Table 2].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성 검증은 각각의 관측
변인들에 대한 개별 정규성인 일변량 정규성 검
토를 통하여 점검한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다
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변인들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
이 진행된다. 
  관찰변인의 왜도의 절대값 지수는 .003～
0.715,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096～.693으로 절
대값 2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
된 조사도구에 대한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 다변량 정규성은 첨도
가 c.r값이 36.307(첨도지수: 100.435)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3.2.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기초행렬이 되는 관찰
변인의 상관관계 행렬은 [Table 3]과 같으며, 관
찰변인 간 상관계수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는 대인
관계능력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89, p<.01). 특히,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중 처음관계맺기(r=-.305), 권리주장
(r=-.354), 자기노출(r=-.262), 정서적지지
(r=-.263), 대인갈등다루기(r=-.256)가 부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는 자
기효능감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097, p<.05). 특히, 자기효능감 하위요
인 중 자신감(r=.614)이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난이도선호(r=-.185), 자기
조절효능감(r=-.362)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는 학업탄력성에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81, p<.01). 특히, 학업탄력성 하위요인 중 
학습조절(r=-.169), 친구지지(r=-.197), 자기통제
(r=-.200), 긍정적태도(r=-.477), 과제책임감
(r=-.376), 부모지지(r=-.242)가 부적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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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in Max M±SD
Skewness

Statistics S,E

Academic 

Resilience

Learning regulation112 1.00 5.00 2.39±0.78 0.238 2.088
Peer supporting) 1.00 5.00 2.11±0.74 0.522 4.57
Self control 1.00 3.83 1.93±0.55 0.152 1.33
Positive attitude 1.00 5.00 2.31±0.77 0.324 2.841
Task responsibility 1.00 4.25 2.04±0.70 0.328 2.869
Parents supporting 1.00 5.00 2.23±0.82 0.623 5.455
Total 1.00 3.66 2.16±0.52

Covert 

Narcissism

Goal instability 1.00 5.00 3.31±0.95 -0.03 -0.262
Exploitation 1.00 5.00 3.85±0.69 -0.715 -6.258
Desire for recognition 1.00 5.00 2.62±0.67 0.205 1.793
Unstable irritability 1.00 5.00 2.89±0.86 0.162 1.416
Hypersensitive 1.00 5.00 3.52±0.86 -0.277 -2.428
Timid 1.00 5.00 3.39±0.89 -0.114 -0.995
Total 1.00 5.00 3.28±0.55

Interpersonal 

Competence

First relationship 1.00 4.00 2.20±0.64 0.086 0.755
Claim of rights 1.00 5.00 2.37±0.72 0.568 4.973
Reveal oneself 1.00 4.00 2.40±0.55 -0.046 -0.399
Emotional supporting 1.00 3.57 1.94±0.55 0.141 1.234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1.00 3.50 2.03±0.54 0.071 0.619
Total 1.00 3.61 2.19±0.44

Self-Efficacy

Confidence 1.00 5.00 2.86±0.93 0.15 1.318
Self regulation 1.00 5.00 3.12±0.87 -0.237 -2.074
Prefer task difficulty 1.00 4.08 2.31±0.60 -0.113 -0.989
Total 1.00 3.58 2.55±0.44

Table 2. Degree of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N=46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2검
증이 있지만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2검증은 해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통한 검증을 위해 전반적
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GFI(>.90)[46], 
PGFI(>.50, .60)[47], RMSEA(<.10)[48]를 활용
하였고, 기초모델에 대해 제안모델의 향상도를 나
타내는 증분적합지수로 NFI(>.90)[49], 
IFI(>.90)[50], CFI(>.90)[51]를, 모형의 간결도를 
나타내는 간명적합지수로 PRATIO(>.50, 
.60)[47], PNFI(>.50, .60)[47], PCFI(>.50, 
.60)[47]를 활용하였다. 검증 결과 초기 모형이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
해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평가결

과 값은 957.480 (df=138, p=.000)로 부적합

하지만,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지
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4]. 모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를 활용한 모수변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19(과제난이도선호)와 e20(자기조절효능감) 사
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97, e18(자신감)과 
e19(과제난이도선호)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8, e10(정서적지지)과 e11(대인갈등다루기) 사
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51, e8(권리주장)과 
e11(대인갈등다루기)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5, e15(긍정적태도)와 e17(부모지지)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71, e13(친구지지)과 e17
(부모지지)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65, 
e12(학습조절)와 e17(부모지지)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6, e12(학습조절)와 e14(자기통제)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63, e3(불안정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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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1(소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57, 
e4(인정욕구)와 e1(소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54, e4(인정욕구)와 e3(불안정과민)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98, e5(착취)와 e3(불안정
과민)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7, e5(착취)
와 e4(인정욕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82, e6(목표불안정)과 e3(불안정과민)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74, e6(목표불안정)과 e4
(인정욕구)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할 때 -.063, 
e6(목표불안정)과 e5(착취)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
할 때 .055로 나타났다[Table 4]. 

Covariance M.I. Par Change

e19 ↔ e20 42.997 0.097

e18 ↔ e19 6.122 -0.080

e10 ↔ e11 54.195 0.051

e8 ↔ e11 17.503 -0.050

e8 ↔ e9 4.320 0.026

e7 ↔ e11 4.124 -0.019

e7 ↔ e10 5.960 -0.021

e15 ↔ e17 18.884 0.071

e14 ↔ e15 5.164 -0.021

e13 ↔ e17 8.865 0.065

e13 ↔ e16 6.760 -0.039

e13 ↔ e15 7.276 -0.040

e12 ↔ e17 8.274 -0.060

e12 ↔ e16 4.442 0.030

e12 ↔ e15 5.042 -0.032

e12 ↔ e14 28.119 0.063

e12 ↔ e13 6.564 -0.049

e3 ↔ e1 8.304 0.057

e4 ↔ e1 6.491 -0.054

e4 ↔ e3 28.373 0.098

e5 ↔ e2 5.959 0.040

e5 ↔ e3 15.012 -0.070

e5 ↔ e4 17.984 0.082

e6 ↔ e3 11.518 -0.074

e6 ↔ e4 7.327 -0.063

e6 ↔ e5 5.784 0.055

Table 4. Modification of the model

  수정모형 결과 적합도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
는데, GFI .754 → .821, IFI .738 → .816, CFI 

.737→ .813로 상승하였다[Table 5]. IFI와 CFI는 

.9이하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호한 수준
으로 판단하여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
였다[Figure 1].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3.4. 학업탄력성과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관계

  각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다(β=-.691, 
p<.05). 즉, 내현적자기애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현적자기애
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
하였고(β=-.536, p<.001), 내현적자기애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β
=.642, p<.001). 대인관계능력은 학업탄력성에 미
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고(β=1.262, 
p<.001),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다(β=-.645, p<.001). 자기효능감은 학
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β=.802, p<.05).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
다.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
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우선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
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
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30]. 매개효과를 나
타낸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매
개변수인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대
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억제효과를 갖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억제효과는 독립변인-매개변인(a)과 매개변
인-종속변인(b)의 비표준화계수의 곱(ab)이 <0이
면 억제효과에 해당한다. 억제효과 검증 결과 내
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 간의 대인관계능력은 
ab=(-.314)*.745<0으로 나타나 억제효과로 나타
났고,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 간의 자기효능
감은 ab=(-.077)*.743<0으로 억제효과로 나타났
고,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 간의 자기효능감
은 ab=.486*.499>0으로 억제효과로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가설 3>, <가설 4>는 매개효과이
나 경쟁효과인 억제효과로 나타났고 <가설5>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나 모두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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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riteria of fitness Default model Modified model Analysis

Absolute 
Fit Index

2

GFI
PGFI

RMSEA
RMR

> .05

> .90
> .50, .60

< .10
< .10

1320.004
(df=164, p=.000)

.754

.588

.124

.063

957.480
(df=138, p=.000)

.821

.540

.114

.055

unapplied

good
fitness
good
good

Incremental 
Fit Index

NFI
IFI
CFI
TLI

> .90
> .90
> .90
> .90

.712

.738

.737

.695

.791

.816

.813

.743

good
good
good
good

Parsimonious 
Fit Index

PRATIO
PNFI
PCFI

> .50, .60
> .50, .60
> .50, .60

.863

.615

.636

.726

.575

.591

fitness
fitness
fitness

Table 5. Comparison of fit index between default model and modified model

Path B S.E. β t

Covert Narcissism→Academic Resilience -.519 .211 -.691 -2.46*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377 .046 -.536 -8.23***

Covert Narcissism→Self-Efficacy .413 .056 .642 7.33***

Interpersonal Competence→Academic Resilience 1.349 .296 1.262 4.56***

Interpersonal Competence→Self-Efficacy -.591 .081 -.645 -7.26***

Self-Efficacy→Academic Resilience .937 .466 .802 2.01*

* p<.05, ** p<.01, *** p<.001

Table 6. Path coefficient and significance testing of structure model

Path Effect S.E.
Confidence 

Interval; 95%  
LSL USL

Covert Narcissism→Interpersonal Competence→Academic Resilience -.1465 .0264 -.2009 -.0975

Covert Narcissism→Interpersonal Competence→Self-Efficacy→
Academic Resilience

-.0876 .0170 -.1273 -.0588

Covert Narcissism→Self-Efficacy→Academic Resilience .0469 .0224 .0046 .0920

Interpersonal Competence→Self-Efficacy→Academic Resilience .2428 .0289 .1891 .3034

Table 7. Bootstrapping method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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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
감 변인들의 통합적인 모형을 설정하여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간호대학
생 46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통해 진단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한 후 
최종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연구변인의 인식 수준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수준은 5점 만
점 중에 평균 2.16점으로 나타났고, 학습조절
(2.39점), 긍정적태도(2.31점), 부모지지(2.234점) 
등의 순으로 학습조절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와 Park[4]은 3.67점, Noh[5]는 3.77점이
었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고, Bae와 Park[4]의 
친구지지 영역이 점수가 높았던 결과와는 상이하
게 학습조절 요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
탄력성 수준이 선행연구[4,5] 결과보다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난 것은 타 학문전공자들은 학점관리, 
어학능력 배양, 다양한 자격증 취득 등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은 높은 취업률로 
인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은 편이어서[31], 
자신의 학업적 성취를 위한 노력과 의지의 감소
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지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일 지역으로 한정하였고, 대상자들이 학기말 시험 
및 임상실습을 앞둔 시점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
졌기에 이러한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
기에, 추후 지역 및 대상자의 확대와 자료수집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복 측정의 필요성이 제시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업탄력성은 학생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 증진에도 기여하는 요소
이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에 대한 모색
이 필요할 것이다[5].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내현적자기애 수준은 5
점 만점에 평균 3.28점으로, 하위요소로는 착취/
자기중심성(3.85점), 과민/취약성(3.51점), 소심/
자신감부족(3.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가 없기
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Kim과 

Kang[32]의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결과 
2.67점이었고, Lee[33]의 연구에서도 2.68점으로, 
본 간호대학생들의 내현적자기애 수준이 보다 높
게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 성향은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이로서,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을수
록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쉽게 우울해지며, 사소
한 스트레스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대인관계에
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32,33].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은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임상현장
에서 간호대상자들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의료팀과도 협업을 
해야 하기에 이러한 성향이 높다는 것은 개인으
로서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보건의료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교육과정 중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미연에 문
제적 상태를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봉사활동, 인성교육 강화프로그램, 체험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Lee[33]연구에서 대
학생들은 ‘목표/불안정’ 요소 점수가 높게 나온 
반면, 간호대학생들은 ‘착취/자기중심성’의 점수가 
가장 높아, 학생들은 ‘기회만 된다면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경쟁 과열적인 심리상
태를 보여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 및 봉사정신
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간호학문에 대한 이타적
인 교육철학이 내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
어, 이에 대한 교육적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은 5
점 만점에 평균 2.19점으로 자기노출(2.40점), 권
리주장(2.37점), 처음관계맺기(2.20점)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34]의 연구에서 3.74점(5점 만점)이었으나, 
본 연구와 다른 도구로 측정하였음을 감안하더라
도 본 대상자들의 대인관계능력이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은 대상
자들의 나이, 학년, 학업성적, 시기 등의 다양한 
변인들과 연관성이 있기에[34], 본 대상자들의 수
준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속연구의 필
요성이 제시된다. 성공적인 대인관계능력의 보유
는 개인에게는 행복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직장에
는 조직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인
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선행
연구를[15,34] 통하여 이직 및 퇴사를 결심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직장 내 대인관계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며, 직장 내 선배들 또는 동료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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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직무스트레스를 유발
하고 작업동기 저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과 
더불어 죽음까지도 초래하는 최악의 결과의 원인
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신규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이라는 독특한 명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직
장생활을 위한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확
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교육과정 중 대인관계능력 증진
을 위한 전략이 강화되어야 하다. 구체적으로 상
대방에 대한 공감능력, 경청과 이해력을 증진시키
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봉사활
동의 활성화, 학생들 간 주제별 모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토론활동 강화, 역할극 등의 
다양한 기법들의 활용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 시설 구축 및 재정비 시에는 소규모별 
활동에 용이한 다수의 공간 확보가 학생들 상호
간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
다. 
  넷째,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55점으로 과제난이도선호(3.11점), 
자신감(2.85점), 자기조절효능감(2.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35]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3.33점, Kim[36]의 
연구에서는 3.42점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기
효능감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및 
학기말 시험으로 인한 저하된 자신감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낮아진 결과로 생각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예, 다양한 비교과 영역 프로그램 실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설문조사 시기에 
따른 영향요인도 배제할 수 없기에 추후 반복연
구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4.2.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38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511～.2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자기
애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가 부적
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탄력성에 부적상관이 
높은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은 목표불안정
(-.437), 과민/취약성(-.4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가 없기에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려우나, Weikel 등[37]은 내현적자기애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인관계 문제, 학업적 
문제, 진로문제 등을 포함한 학업과 관련한 어려
움이 높아지며, Ellis[38]는 학업탄력성이 진로, 
진학의 목표의식 등과의 조합으로 설명하였기에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 과민과 
소심 등의 요인이 학업탄력성과 부적상관으로 나
타난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설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자기애
적 특성을 지닌 학생들은 학업목표와 진로분야 
등에 대한 상담과 자신감 형성 및 사기진작을 위
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4.3.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 

     및 학업탄력성의 관계

  첫째,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
를 보면 -.389로 나타났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를 보면 -.494～.128로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났
다. 특히,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상관이 높은 내현
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은 소심/자신감부족(-.458), 
과민/취약성(-.416) 등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감소되
는 경향은 각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로 선행연구를 지지하
였다[11]. 
  둘째,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688로 나타났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보
면 .232～.569로 대인관계능력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으며, 
특히, 대인관계능력에 정적상관이 높은 학업탄력
성의 하위요인은 자기노출(.578), 처음관계맺기
(.53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대인
관계 유능성은 학업탄력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
다는 Koh와 Lee[3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대학생의 시기는 자신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고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대인관계 경험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경
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좌절감과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
기에 대인관계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명확하게 인
식하고 수용하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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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내현적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보면 -.097로 나타났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415～.67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에 대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불안정과민(.678), 과민
(.574) 등이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내현적자기애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
접적인 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는[11] 상반된 결과로 간호대학생
은 잦은 시험과 팀별 또는 개별 발표수업 등 개
인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이 증가하는 학과교육 뿐
만 아니라 주기별로 다양한 임상실습환경에 즉각
적으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자
신감을 형성하여 이를 대처하고자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에 대해 내현적자기애
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415), 과민/취약성
(-.385)이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내현
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과 과민이 자
기효능감을 저하시켰으며, 인정욕구 거대환상, 소
심 및 자신감 부족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저
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493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333～.506으로 나타났으나 자기효능감에 정적
상관이 높은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지지(.450), 처음관계맺기(.421) 순이었으며, 반
면, 대인관계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인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40]
와는 상반된 결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
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높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감과 자
신감이 낮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는 외현적으로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도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
인하고, 자신감을 통한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형성
하도록 관심이 요구됨을 제시한다.
  다섯째, 자기효능감과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658로 다른 변인간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위요인간 상
관관계를 보면 -.368～.707로 나타났으나 하위요
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은 학업탄력성과의 관계에
서 .759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
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41]가 자기효
능감과 학업탄력성과의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제시하였고, 학업에 대한 효능감이 학업탄력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예측하는 인자임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요소이기에 학생들은 자신
의 신념과 행동에 대한 판단력과 믿음을 갖는 것
과 스스로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4.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서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었으나 억제효과가 시사
된 변수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억제효과를 검
증하였다. 한 변수가 억제효과를 나타낸 것은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대인관계능력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
성의 관계를 억제하여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
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능력이 축소시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는 내현적자기애를 지닌 간호대학생의 
학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억제역할을 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에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데, 대인관계능력의 억
제효과가 추후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로 나타날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
의 관계를 억제하여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
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축소시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는 내현적자기애를 지닌 간호대학생의 학업활동
에 있어서 중요한 억제역할을 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부적인 관계
에서 내현적자기애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학업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부정적인 심리상태 자체가 학
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관련 변인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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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42]. 이
에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데, 자기효능감의 억제효과가 추후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로 나타날 지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하다. 
  셋째, 대인관계능력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학업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정적인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학업탄력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처음관계 맺고,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타
내고, 대인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강할수록 학업을 
위한 학습조절, 친구지지, 자기통제, 긍정적 태도, 
과제책임감 및 부모지지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
능감은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므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학업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에 내현
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이 매개변
인으로써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연구결과, 각 변인들과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
도 결과는 본 연구목적을 충족하였고, 연구변인 
간의 영향관계는 연구가설 채택의 결과로 나타났
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업탄력성과 내현
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 변인 간의 
인과관계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
감은 학업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는 실증적 연구결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
과를 토대로 자기애적 특성을 지닌 학생들은 학

업목표와 진로분야 등에 대한 상담과 자신감 형
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특히 요구
됨을 의미한다. 
  셋째, 대인관계능력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
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이나 경쟁효과인 억제효
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성
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위축요인이 학업에 
대한 의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만,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학교활동을 병행한다면 학업활동에도 긍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이나 경쟁효과인 억제효과
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심리적 
위축이 학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지
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고
취시키고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상담과 지도를 동반한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성취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능력과 학업탄
력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
대학생의 학업적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
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갈등을 관리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어려운 과
제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적 요소를 
강조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내현적자기
애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억제효과로 나타났
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학업탄력
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자
기효능감이 내현적자기애와 학업탄력성의 부정적 
관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나, 구체적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어떠한 하부요인이 
억제효과를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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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체의 수준과 비교하여 일반화하기가 어
렵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을 확대하
여 간호대학생 수준과 일반대학생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구체적으로, 개인특성 변인, 직업 전문성
과 관련된 진로 변인, 학습과 관련된 변인 등 다
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수정모형을 채택하였지만, 수
정모형에 대한 통계적 설명과 함께 이론적 설명
이 요구된다. 또한, 내현적자기애의 측정모형을 
살펴보면 인정욕구에 대한 부하량이 다른 하위변
인의 부하량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하
위변인의 구성 및 측정문항에 대하여 보완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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